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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 겸 가수 엄정화(51)가 영

화‘오케이마담’(감독 이철하)

으로 스크린에 컴백했다.‘미쓰 

와이프’ 이후 5년 만이다.

엄정화는 6일 진행된‘오케

이 마담’라운드 인터뷰를 통

해“언론 시사회가 끝나고 긴

장이 될 만큼 너무 긴장이 됐

다.”면서“이 영화가 어떻게 보

여질지도 너무 긴장되고, 또 영

화의 특성상 코믹한 느낌이 많

은데 어떻게 보여졌는지 궁금

했다.”고 말했다.

엄정화는 이어“이 영화가 좋

은 반응이 있어야 제가 또 다

른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다

는 새각도 있었다. 여러 가지로 되게 벅찼다.”라

며“그 동안 좋은 작품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. 

마음에 들면 투자되지 않거나, 들어가기 어렵거

나 한 상황이었다. 또 여자 배우

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진짜 없

다. 굉장히 애타는 마음으로 기

다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

이 작품은 시나리오 처음부터 

끝까지 너무나 재밌게 읽었다. 

관객들도 즐겁게 봐주시면 좋

겠다.”라고 컴백 소감을 밝혔다.

영화‘오케이 마담’은 생애 첫 

해외여행에서 난데없이 비행기 

납치 사건에 휘말린 부부가 평

범했던 과거는 접어두고 숨겨

왔던 내공으로 구출 작전을 펼

치는 초특급 액션 코미디다. 엄

정화는 영화에서 과거의 비밀

을 가진 꽈배기 맛집 사장 미영 

역할을 맡아 액션과 사랑스러움 모두 표현해냈다. 

엄정화를 비롯해 이선빈, 배정남, 박성웅, 이상윤 

등이 출연했다.

엄정화 스크린 컴백 … 5년 만

숫자퍼즐 정답

K팝을 대표하는 기

획사인 SM엔터테인먼

트와 JYP엔터테인먼

트가 코로나19 시대에 

글로벌 온라인 콘서트

를 위해 뭉쳤다.

SM과 JYP는 4일“세

계 최초 온라인 전용 

콘서트‘비욘드 라이브’

를 위한 전문 회사‘비

욘드 라이브 코퍼레이

션(Beyond LIVE Corporation·BLC)을 설립했다.”

고 밝혔다.

BLC는 유료 콘서트‘비욘드 라이브(Beyond 

LIVE)’를 기획 및 운영하는 회사다. SM의 콘텐

츠 프로듀싱 능력과 네이버의 기술이 만난 시너

지에 JYP의 글로벌 네트워크 및 크리에이티브가 

더해진다. 두 회사는 글로벌 공동 사업 개발 등을 

강화해,‘비욘드 라이브’

를 세계적인 온라인 콘

서트 브랜드로 성장시

킨다는 계획이다.

지난 4월 SM 연합그

룹‘슈퍼엠’의 무대를 

통해 첫 선을 보인‘비

욘드 라이브’는 세계 

최초 온라인 전용 유료 

콘서트다. 컬처 테크놀

로지(CT)를 콘서트 분

야에 적용, 증강현실(AR) 기술 및 다중 화상 연결

을 통한 인터랙티브 소통 등을 선보였다.

지난 9일 오후 3시(한국시간)에는 네이버 브이 

라이브를 통해 JYP 간판 걸그룹‘트와이스’가  

‘비욘드 라이브 - 트와이스 : 월드 인 어 데이’를 

선보였다. 이 공연은 히트메이커이자 글로벌 프로

듀서인 JYP 수장 박진영이 직접 기획에 참여했다.

SM·JYP,  ‘비욘드 라이브’ 회사 설립
트와이스 : 월드 인 어 데이 선보여

연예

디즈니의 실사 영화‘뮬란’(감

독 니키 카로)이 결국 미국 내 극

장 개봉을 포기했다.

4일 CNN에 따르면 디즈니

는‘뮬란’을 다음달 4일 자사 

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(OTT)

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공개

한다고 발표했다. 기존 월 구독

자(기본 6.99달러)도 29.99달러

를 별도로 내는 방식이다. 디즈

니 플러스는 서비스 9개월 만

에 유료 가입자 6,000만 명을 

넘어섰다. 디즈니 측은 다만 디

즈니플러스가 서비스되지 않

는 지역에서는 극장 상영을 하

겠다고 덧붙였다. 

지난 4월 말 유니버설픽처스의 애니메이션‘트롤: 월드투어’가 온·

오프라인 동시 개봉을 한 바 있지만,‘뮬란’과 같은 대작이 극장 개

봉을 포기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. 밥 차펙(Bob Cha-

pek) 디즈니 최고경영자(CEO)는“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소비자 서

비스를 다른 접근으로 내몰고 있다.”고 말했다.

중국 남북조시대 여성 영웅 이야기를 다룬 동명 애니메이션(1998)

에 바탕한‘뮬란’은 중화권 스타 유역비를 주연으로 내세워 총 제작

비만 2억 달러가 들었다. 애초 3월 개봉 예정에서 수차례 연기 끝에 

이달 21일로 조정했지만 미국 극장 재개관이 늦어지면서 자사 OTT

로 직행을 선택했다.

디즈니 ‘뮬란’, 극장 개봉 포기
자사 OTT서 유료 공개

▲ 사진= 메가박스중앙(주)플러스엠

▲ 트와이스. 사진=JYP 제공

▲ 사진=disney.com


